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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People in Mecenat

Mecenat  Project 

Fun in Mecenat

2014 결연식 ┃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첫걸음

2014 메세나대회 ┃ 한 해를 마무리하는 메세나 축제

2014 메세나상 ┃  메세나상 수상자 특집

문화CEO ┃ 환경사진가, 원광건설 조성제 대표이사

경남의 예술인 ┃ 창원예총 박금숙 회장

메세나인 ┃ 메디치코리아 이재철 대표

경남A&B오케스트라 ┃ 직장인들의 설렘 가득 첫 연주회

18개 시·군 찾아가는 메세나 ┃ 산청·함양

문화나눔 ┃ 문화예술로 온기를 전하다

메세나포럼 ┃ 산청의 가을을 즐기다!

아름다운 동행 ┃ �(주)구구 + 경남전업미술가협회

┃ (주)ONE

┃ 예인여성병원

북아트 ┃ 내가 만드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책

문학과의 만남 ┃ 가을, 결로 만나다

┃ 문학토크콘서트

예술단체 ┃ 인생을 다듬은 아름다움, 은빛소리실버합창단

┃ 예향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마산 그림갤러리

문화에세이 ┃ 박서영 시인이 본 '안녕, 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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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2014  vol.018





경남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울타리 없는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예술로

이름 높이는 그날까지

경남메세나협의회는 경남의 기업인과

예술인들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는

조력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

”



Gyeongnam Mecenat   vol.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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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2014 메세나대회 / 한 해를 마무리하는 메세나 축제





Gyeongnam Mecenat   vol.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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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Mecenat   vol.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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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남사마을은 수많은 선비들이 태어나 서당에서 공부하여

많은 수가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내던 학문의 고장으로,

공자가 탄생하였던 니구산과 사수를 이곳 지명에 비유할 만큼

학문을 숭상하는 마을로 유명하다.

현재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된 "남사 예담촌"은

고즈넉한 담장 너머 우리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어

표면적으로는 '옛 담 마을'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내면적으로는 담장 너머 그 옛날 선비들의 기상과 예절을

닮아가자는 뜻을 가지고 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남사예담촌은 변화하는 현재 속에서

옛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배움의 휴식터라 할 수 있다.

Ⅰ 남 사 예 담 촌 Ⅰ





Gyeongnam Mecenat   vol.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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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Mecenat   vol.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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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ENAT 
GYEONGNAM

Gyeongnam Mecenat   vol.01818



MECENAT 
GYEO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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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Mecenat   vol.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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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Mecenat   vol.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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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Mecenat   vol.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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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Mecenat   vol.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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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Mecenat   vol.0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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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Mecenat   vol.01830

문화CEO

환경사진가,
원광건설

조성제 대표이사



31



2014년 11월,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漢詩(한시)의 유혹에 빠졌다.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 듯도 하지만, 뭐 어떠랴. 곁들인 해설에 감동하고 곱게 물들인 한지에

반하면 그만이다. 창원 중앙동의 복합 문화공간 '갤러리 필'에서 열린 서예가 박금숙(창원예총 회장)의

'漢詩-조선의 가을을 거닐다' 展을 보며 저 깊이 가라앉은 감성을 깨워낸다.

Gyeongnam Mecenat   vol.01832

경남의 예술인

창원예총
박금숙 회장



70즈음이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만큼...

그런 글을 쓸 수 있게 된다면

아무 조건없이 사회를 위해

재능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작품이 무르익도록

더 많이 고민해야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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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Mecenat   vol.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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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Mecenat   vol.01836

메세나인

메디치코리아
이재철 대표



당장 그림 한 두 점 사는 행동보다

'세계에 이런 멋진 작가가 있습니다'

하고 내보이는 것, 세계인들이

그 작가를 알아가고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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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Mecenat   vol.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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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Mecenat   vol.0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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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Mecenat   vol.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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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Mecenat   vol.0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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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경남메세나
회원사

Gyeongnam Mecenat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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